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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갈피에서 발견된 잎 조각의 실체 및 천궁의 식물학적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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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iny leaf fragments were fou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compiled about 500 years ago.

The records describing the detailed process of compiling the Annals indicate that silk bags packed with the powders of ‘Cheo-

ngung’ and ‘Changpo’, which have been used as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as well as Korea, were put in the wooden storage boxes together with the volumes of the Annals. However, there

is no record that parts of plants were used in the process of compiling the Annals. The botanical origin of leaf fragments was

identified as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by the analysis of trnK of chloroplast DNA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leaf

surface with SE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rnK sequences showed that the chloroplast DNA haplotype of ‘Tocheongung’,

a triploid species cultivated in Korea, was identical with Cnidium officinale, but different from L. sinense ‘Chuanxiong’. The

molecular results provide a new suggestion on the botanical origin of crude drugs used as 'Cheongung', which has been disputed

in Korea.

Key words −Annals of Joseon Dynasty, Botanical origin, Chloroplast DNA, Cnidium officinale, Ligusticum sin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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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인류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조선 시대

의 정치, 문화, 경제, 생활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아시아

국가들의 정세를 포함하고, 기후, 천문, 지리 등의 과학 분

야에 이르기까지 약 500 년 동안의 총체적인 역사가 독립

적 지위를 보장받은 사관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니는 역사 기

록으로 높이 평가되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수백 년에

걸친 장구한 시간 동안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어 인류 공동

의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록청의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 봉안 과정에

천궁가루와 창포가루로 채운 부대를 실록과 함께 넣었는데,

이는 충해 방지가 목적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는

봉안 후에도 주기적으로 실록을 꺼내어 그늘에서 말려 습

기를 제거하고 충해를 막았던 ‘포쇄’ 과정도 왕조실록의 보

존의 중요한 절차였으며, 포쇄 후에도 천궁가루 및 창포가

루 부대를 채우는 과정은 반복되었다.
1,2)

세종시대부터 왕조실록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여러 본

을 제작하여 중앙의 춘추관과 지방에 충주, 성주, 전주의 3

개 사고를 지어 보관하였다.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춘추관, 충주, 성주에 보관되었던 3본의 실록이 소

실되고, 전주사고 보관본만이 유일하게 남게 되었으며, 임

진왜란과 정유재란(1597년)중에 여러 곳으로 옮겨지다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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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36년(1603년)에 강화도에 안치되었다.
2)
 임진왜란의 화를

유일하게 면한 전주사고본은 전란의 고초를 겪으면서 도처

를 돌다가 현종 원년(1660년)에 신축된 정족산사고로 옮겨

지고, 일제 강점기가 끝나면서 태백산사고본과 함께 서울대

학교로 이관되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이 소장하고 있는 정족산사고본 조선

왕조실록의 보존실태조사가 여러 차례 수행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록의 책갈피 사이에서 식물체 잎의 조각이

발견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실록의 보존을 위하여 봉안 시

에, 그리고 이후 시행되었던 포쇄 과정에서 천궁 및 창포 가

루를 넣은 부대를 사용하였을 뿐, 식물체를 직접 넣은 역사

적 기록은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왕

조실록의 책갈피에서 발견된 식물체 조각의 분류학적 실체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천궁은 원래 국내에서는 산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Cnidium officinale Makino(천궁)의 지하경을 사용하는 것으

로 오랫동안 정의되었으나, 2012년 대한약전 제 10개정부

터 천궁의 기원식물로 C. officinale 과 더불어 Ligusticum

chuanxiong Hort. ex Qiu et al.(중국천궁)이 추가되어 현재

에 이르고 있다,
3)
 이는 일본에서는 C. officinale이 천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L. chuanxiong이 사용되어, 국

내에서 이 두 종의 약재가 함께 유통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

으로 사료된다.
4,5) 
이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천궁으로 궁

궁이(Angelica polymorpha Maxim.)의 지하경이 간혹 민간

에서 대용되기도 한다.
6,7)
 

비록 약전에는 중국천궁의 학명이 L. chuanxiong으로 기

재되어 있으나, 최근 중국의 Ligusticum 속 식물을 종합적

으로 정리한 식물지적 연구에 의하면 L. chuanxiong은 개화

나 종자의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형태적으로 L. sinense

Oliver 와 유사하기 때문에 동종의 한 재배품종으로 인식하

여, L. sinense ‘Chuanxiong’ S.M. Fang & H.D. Zhang으

로 기재하고 있다.
8)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분류

학적 견해를 중시하여 중국천궁 L. chuanxiong 의 학명을

L. sinense ‘Chuanxiong’ S.M. Fang & H.D. Zhang으로 채

택하였다.

천궁은 국내에서 재배되어 공급되기도 하지만, 중국으로

부터 상당량이 수입되어 유통되는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천

궁은 명확한 식물학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시중에서 재

배하여 유통되는 재배품종을 토천궁이라고 하여, 천궁이 민

간에서 일천궁과 토천궁이라는 품목으로 구별되어 유통되

기 때문에, 이들의 효능과 품질에 대한 비교 연구가 수행되

기도 하였다.
9-12) 
이와 함께, C. officinale과 L. sinense

‘Chuanxiong’의 두 종의 지하경이 천궁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천궁의 기원식물에 대한 분류학적 실체 및 정확한 감

별을 위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7,13-16)

아직까지 C. officinale 과 토천궁의 식물분류학적 실체 및

기원에 대하여 명확한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으로는 C. officinale과 L. sinense ‘Chuanxiong’이 엽록체 유

전체에 존재하는 trnK 구간의 염기서열에서 일관된 차이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왕조실록에서 발견된 식물체 파편을 주사전자현

미경을 통하여 미세구조를 비교 관찰하고, trnK의 염기서열

을 분석함으로써 본 식물체의 분류학적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이어져오던 토천궁을 비롯한

천궁의 식물학적 기원을 재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있는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중에서 여러 책자의 갈피에서

식물체 조각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에서 성종실록, 연산군

일기, 중종실록의 책자 갈피에 끼워져 있는 식물체 조각들

을 채취하여, 선별한 12 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주사전자현

미경 관찰 및 D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하여 식물분류학적

실체를 구명하였다(Fig. 1, Table I). 그 외, 국내에서 재배되

거나 유통되는 천궁의 식물학적 기원을 추정하기 위하여 한

국과 중국에서 재배되거나, 유통되는 천궁 약재 및 식물체

16 종을 산지, 수입상, 약재상 및 지역 약재시장에서 수집하

여 DNA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II).

미세형질 관찰 −조선왕조실록에서 수집된 식물체 파편을

일차적으로 육안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미세형질의

특성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왕조실록

Fig. 1. Leaf fragments in the circle were found in the Annals

of Yeonsangun compiled in 1509. According to the literature

describ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Annals of Yeonsa-

ngun, powders of Cheongung and Changpo,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used in Korea and China, were kept in silk bags,

which were put together in the storage case to protect books

from insect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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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Leaf fragments fou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Sample Source Volume Year of Compilation

KJG12727 V.122 The Annals of King Seongjong 122 1499

KJG12727 V.123 ″ 123 1499

KJG12727 V.124 ″ 124 1499

KJG12727 V.133 ″ 133 1499

KJG12728 V.1 The Annals of Yeonsangun 1 1509

KJG12728 V.25 ″ 25 1509

KJG12728 V.30 ″ 30 1509

KJG12728 V.35 ″ 35 1509

KJG12728 V.41 ″ 41 1509

KJG12729 V.34 The Annals of King Jungjong 34 1550

KJG12729 V.36 ″ 36 1550

KJG12729 V.57 ″ 57 1550

KJG12729 V.64 ″ 64 1550

Table II. Plant materials used for DNA analysis to identify choloroplast DNA haplotype. Voucher specimens are kept in the

herbarium of Natural Products Research Institu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NPRI)

Sample No.
Common name* 

(Part used)
Collection

Chloroplast DNA 

haplotype**

VS13032001 Chuanxiong (Plant) China: Sichuan: Chengdu, 2013.3.20, YS Baek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VS13071510 Cheongung (Plant) Korea: Gyeonggi Prov: Yongin, 2013.7.15, HY Choi Cnidium officinale

VS13082325 Cheongung (Plant) Korea: Gyeongbuk Prov: Angong, 2013.8.23, HY Choi 

& BJ Kim

C. officinale

VS13082326 Cheongung (Plant) Korea: Gyeongbuk Prov: Angong, 2013.8.23, HY Choi 

& BJ Kim

C. officinale

VS13083014 Tocheongung (Plant) Korea: Gangwon Prov: Donghae, 2013.8.23, HY Choi & 

BJ Kim

C. officinale

VS13091415 Tocheongung (Plant) Korea: Gangwon Prov: Jungseon, 2013.9.14, HY Choi C. officinale

CH20131019 Chuanxiong (Plant) China; Hubek: Anguo, 2013.10.19, HY Choi C. officinale

MG150511-1 Tocheongung (Plant) Korea: Gyeonggi Prov: Goyang: SNU Medicinal Plant 

Garden, 2015.5.11, HJ Ko

C. officinale

MG150511-2 Cheongung (Plant) Korea: Gyeonggi Prov: Goyang: SNU Medicinal Plant 

Garden, 2015.5.11, HJ Ko

C. officinale

KDSR1404212117 Cheongung (Crude drug) Korea: Gyeongbuk Prov: Bonghwa, Cultivated by KB 

Kim, 2014.4.21, HY Choi

C. officinale

KDSR1404212118 Cheongung (Crude drug) Korea: Gyeongbuk Prov: Yuisung, Human Herb, 

2014.4.21, HY Choi

C. officinale

KDSR1404212120 Cheongung (Crude drug) Korea: Gyeongbuk Prov: Bonghwa, Dongyihanjae, 

2014.4.21, HY Choi

C. officinale

KDSR1404212121 Cheongung (Crude drug) Korea: Gyeongbuk Prov: Yeongyang, Samheung-geonjae, 

2014.4.21, HY Choi

C. officinale

KDSR1404212122 Cheongung (Crude drug) Korea: Gangwon Prov: Pyeongchang, Cultivated by SI 

Joo, 2014.4.21, HY Choi

C. officinale

KDSR1405082019 Cheongung (Crude drug) Korea: Gyeongbuk Prov: Angong, Gwangmyeong-dang, 

2014.5.8, HY Choi

C. officinale

KDNR1405082032 Cheongung (Crude drug) Korea: Gyeongbuk Prov: Bonghwa, Cultivated by YG 

Won, 2014.5.8, HY Choi

C. officinale

*Common name claimed in cultivation or commercial trade. **Haplotype was determined by the analysis of chloroplast trnK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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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연산군일기 1권에서 채집된 시료 KJG12728 V.1을

사용하였으며(Table I), 대조 시료로서 산지에서 채집한 L.

sinense ‘Chuanxiong’, C. officinale 과 토천궁 식물체의 석

엽표본(시료 VS13032001, CH20131019, VS13091415,

Table II)에서 잎부분을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주사전자현미

경 촬영은 건조된 식물 시료를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

기원에 비치되어 있는 108 Auto Sputter Coater(Cressington

Scientific Instrument Ltd, England)를 이용하여 백금으로 코

팅한 후, JSM-7600F(JEOL, Japan) 전계방출주사전자현미경

으로 10 kV 출력에서 관찰하였다.

DNA 추출 −약재 및 수집 식물체의 시료 0.3-0.5 g을 채

취하여 막자사발에서 액체질소와 함께 분말 상태로 마쇄한

후 DNeasy Plant Mini Kit(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사용방법에 따라 전체 DNA를 추출하였다. 조선

왕조실록에서 채취된 식물체의 시료는 해부현미경 하에서

크기가 가로 세로 2-5 mm 정도 되는 조각 하나만을 선택하

여 같은 방법으로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DNA의 농

도는 0.75 μg λ DNA-Hind III digest(Takara Bio Inc.,

Japan)와 함께 0.5 μg/ml ethidium bromide를 포함하는

0.7% agarose gel에서 100 볼트로 45분간 전기영동 한 후,

UV 조명하에서 밝기를 상호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PCR 기법을 이용한 trnK 유전자 증폭 − PCR 기법을 이

용하여 엽록체 유전체에 위치하는 trnK 유전자를 증폭하였

다. PCR 증폭은 TaKaRa Ex Taq(Takara Bio Inc., Japan)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는데, 50 μm 반응 액은 TaKara Ex Taq

0.2 U, 1X Ex Taq Buffer, MgCl2 1.5 mM, 각 dNTP

0.2 mM, 각 primer 0.2 μM과 추출 DNA 20-100 ng을 포함

하도록 하였다. PCR 증폭 대상은 2 개의 구간이었는데, 일

차적으로는 L. sinense ‘Chuanxiong’, C. officinale 및 토천

궁 사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matK 유전자

가 내포되어 있는 intron 구간을 포함하는 전체 trnK 유전

자 구간을 각 분류군을 대표하는 시료를 대상으로 PCR로

증폭하였으며, 이차적으로는 trnK 유전자 구간 중에서 C.

officinale과 L. chuanxiong 사이에 염기서열이 다르게 나타

나는 intron의 특정 구간만을 대상으로 PCR을 수행하여, 전

체 시료에 대한 chloroplast DNA haplotype을 결정하였다.

전체 trnK 유전자 구간의 증폭을 위하여 primer로는 trnK-

3914F(5'-TGG GTT GCT AAC TCA ATG G-3')와 trnK-

2R(5'-AAC TAG TCG GAT GGA GTA G-3')을 사용하여,
17

GeneAmp PCR System 9700(Applied Biosystems Co.,

CA)을 이용하여, 94
o
C에서 2분간 전처리한 다음, 94

o
C에서

40초, 52
o
C에서 1분, 그리고 72

o
C에서 2분로 구성된 온도

변화 과정을 35회 반복한 후, 72
o
C에서 20분간 최종 처리

하였다. PCR 반응 완료 후, 1.0% agarose gel로 전기영동

하여 증폭된 PCR 산물을 확인한 후, High Pure PCR

Product Purification Kit(Roche, Germany)를 사용하여 정제

한 후 염기서열 분석 실험 시까지 -20
o
C에서 냉동 보관하

였다.

trnK 유전자 intron의 일부 구간만을 증폭하기 위하여서는

primer Chu-trnK 493F(5'-ATG TGT GTG TAG AAG

AAA CAG-3')과 Chu-trnK 1217R(5'-GGG TAT TAG TAT

CTC TAA CAC-3')을 사용하였고,
16)
 반응은 94

o
C에서 3분

간 전처리한 다음, 94
o
C에서 40초, 50

o
C에서 30초, 그리고

72
o
C에서 1분으로 구성된 온도 변화 과정을 35회 반복한

후, 72
o
C에서 10분간 최종 처리함으로써 완료하였으며, 그

외 PCR 반응 및 정제 과정은 동일하였다.

염기서열 결정 및 비교 분석 −정제된 PCR 산물의 염기

서열은 ABI PRISM BigDye Terminator Cycle Sequencing

Kit(Applied Biosystems, CA)를 사용하여 PTC-225 Peltier

Thermal Cycler(MJ Research Inc., MA)로 thermal cycle

sequencing 반응을 수행한 후에, ABI PRISM 3730XL

Analyzer(Applied Biosystems, CA)로 염기서열을 분석하였

다. trnK 유전자 전체 구간의 염기서열 결정은 PCR primer

이외에 추가적인 sequencing primer를 사용하였고(Table

Table III. Sequencing primers for chloroplast trnK analysis

Primer Sequence (5' to 3') Ref.

Forward primer

trnK-3914F TGG GTT GCT AAC TCA ATG G Johnson and Soltis (1994)

Chu-trnK 493F ATG TGT GTG TAG AAG AAA CAG Zhu et al. (2007)

N-IRD-trnK PT2045F TAT ACT TCG ACT GTC TTG TGC Modified from Zhu et al. (2007)

SNU-matK-1312F CTA GAA CTT TGG CTC GTA AAC Designed for this study

Reverse primer

N-IRD-trnK PT713R TGA AAC ATA GTG CGA TAC AG Modified from Zhu et al. (2007)

Chu-trnK 1217R GGG TAT TAG TAT CTC TAA CAC Zhu et al. (2007)

N-IRD-CX-trnK 2R ACC ATA GAC TGT CCT GAA AGG Modified from Zhu et al. (2007)

IRD-matK 1219R GTC GAA GTA TAT ACT TTA TTC G Zhu et al. (2007)

trnK-2R AAC TAG TCG GAT GGA GTA G Johnson and Soltis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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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6,17) 

trnK 유전자 intron의 일부 구간을 부분적으로 증폭

한 PCR 산물의 염기서열은 PCR과 동일한 primer를 사용

하여 결정하였다.

분석된 염기서열은 Sequencher version 4.5(Gene Codes

Inc., MI)를 이용하여 재확인하였다. 염기서열의 차이를 상

호 비교하기 위한 분석은 일단 Clustal X 1.64b
18)
를 이용하

여 염기서열을 정렬한 후, 재차 육안으로 확인하고 보정하

여 염기서열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한 미세구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 중에서 성종실

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에서 발견된 식물체의 잎조각을 대

상으로(Fig. 1; Table I), 분류학적 실체를 구명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해부현미경 및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천

궁의 잎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내에서는 천궁의 기원식물

은 Cnidium officinale 혹은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L. chuanxiong)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3)
 왕조실록 연산

군일기 1권에서 발견된 시료 KJG12727 V.1(Table I)과 직

접 산지에서 채집한 L. sinense ‘Chuanxiong’, C. officinale

및 토천궁의 식물체로 제작한 석엽표본에서의 시료

(CH20131019, VS13032001, VS13091415; Table II)의 형

태학적 특성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실록시료,

Fig. 2. Leaf surface viewed in SEM. I. Leaf sample (KJG12727 V.1) from the Annals of Choseon Dynasty; II. Ligusticum sinense

‘Chaungxiong’ (VS13032001); III. Cnidium officinale (CH20131019); IV. ‘Tocheongung’ (VS13091415); A. Adaxial surface of leaf

material; B, C. Abaxial surface showing stomata. See Tables I and II for the information on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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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sinense ‘Chuanxiong’과 C. officinale의 잎 표면의 미세구

조는 서로 상당히 유사하였다(Fig. 2). 토천궁에서는 기공을

이루는 공변세포의 크기가 다른 3종의 시료보다 길이로 약

1.5배 정도 크게 나타나서 확연히 구분되었다(Fig. 2).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하면 잎의 윗면은 4 개의 시료 전체

에서 잔주름이 구불구불하게 잡힌 큐티클 층이 관찰되었는

데, 이는 건조과정에서 초래된 조직의 수축으로 인한 것이

지만, 주름의 깊이, 모양, 밀도 등의 특징으로 판단할 때 매

우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Fig. 2. IA-IV). 잎의 뒷면은

일반적인 잎의 특징과 같이 기공이 산재하고 있다(Fig. 2.

B, C). 기공의 크기는 왕조실록 시료, L. sinense ‘Chuanxiong’

및 C. officinale의 3개 시료에서 폭 10 μm, 길이 17 μm 내

외로 기공의 크기가 매우 유사하였으나, 토천궁의 기공의

크기는 폭 15 μm, 길이 25 μm로 다른 3 종의 시료와 비교

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2C). 기공의 주위에는

표면을 덮고 있는 표피 큐티클 층이 기공을 감싸고 있는 모

양이었다. 실록의 시료에서는 상대적으로 표피 큐티클 층이

기공의 주위를 감싸는 정도가 가장 미약하였으나, C.

officinale에 비해 L. sinense ‘Chuanxiong’과 더 비슷한 모양

을 나타냈다. 잎 뒷면에 분포하는 기공의 밀도는 상대적으

로 큰 기공을 가지는 토천궁을 제외한 3개 시료에서 유사

한 것으로 관찰되었고, 그 수는 2,100-2,300개/mm
2
일 것으

로 추정되었다(Fig. 2B).

trnK 유전자 염기서열 비교 분석 −천궁의 기원식물로 알

려진 L. sinense ‘Chuanxiong’과 C. officinale 사이에 차이

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trnK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확

인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직접 채집한 표본 시료를 분석한

결과, trnK 유전자의 exon은 2,521 bp 크기의 intron에 의해

2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며, intron 내에 1,518 bp 크

기의 matK 유전자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3). 본 연구에서 분석된 L. sinense ‘Chuanxiong’, C. officinale

및 토천궁의 trnK 유전자 구간은 PCR primer를 포함하여

전체 2,569 bp 중에서 trnK intron 구간의 세 군데에서 서로

염기서열이 달랐는데, 그 위치는 767, 924, 964 site에서 L.

chuangxiong은 각각 G, A, G였으나, C. officinale과 토천궁

에서는 T, C, T로 나타났다, 767 site는 trnK intron 내의

matK coding 구간 앞에 위치하였으며, 924 및 964 site는

matK 유전자 coding 구간에 위치하였다(Fig. 3). 

이와 같은 trnK 유전자 구간의 exon과 intron의 배열 및

matK 유전자의 양상은 이전의 연구에서 제시된 결과와 일

치하였다,
16,19) 
특히, L. sinense ‘Chuanxiong’과 C. officinale

의 두 종이 trnK 유전자의 intron 구간에서 세 군데의 염기

서열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Zhu et al.(2007)에서 제시된 결

과와 동일하였다.

trnK 염기서열 분석에 따르면 L. sinense ‘Chuanxiong’은

C. officinale 및 토천궁과 다른 엽록체 haplotype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조선왕조실록 시료, 중국 및 국내

의 산지에서 채집한 시료 및 약재 시장에서 수집한 유통약

재 시료 등 전체 시료에 대하여 식물분류학적 기원을 추정

할 수 있었다(Tables I, II). 3개 site의 변이를 포함하는 site

776에서 site 1,237까지의 크기 462 bp의 trnK 유전자 intron

부분을 선택적으로 PCR 증폭하여 염기서열을 비교 분석한

결과, 조선왕조실록의 성종실록, 연산군일기, 중종실록에서

수집된 잎의 조각은 전부 L. sinense ‘Chuanxiong’과 동일

한 것으로 판명되었다(Table I). 조선왕조실록의 시료의 분

석은 Table I에 포함되어 있는 시료 이외에 연산군일기 25

권에서 수집된 시료도 분석하였으나, 이 시료에서는 PCR

증폭이 이루어지지 않아 염기서열을 결정할 수 없었다. 결

국 조선왕조실록 시료의 DNA 분석은 전체 14개 시료를 시

도하여, 그 중 13 개의 시료에 대하여 모계유전을 하는 엽

록체 DNA 분석에 의한 종동정이 가능하였다.

중국과 국내 산지에서 재배되거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

는 천궁류에 대하여 식물분류학적 종감별을 위하여 상기의

trnK 유전자 intron 일부 구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일

단 국내에서 수집된 14종의 천궁, 혹은 왜천궁, 토천궁 등

으로 재배되거나 유통되는 시료는 모두 C. officinale의 엽

록체 haplotype으로 나타났다(Table II). 국내에서는 상당수

토천궁이라는 이름으로 재배되어 유통됨으로써, 보통 천궁

으로 불리는 C. officinale과 다른 식물로 일반에서 취급되

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재배되는 토천궁의 trnK 유전자형은

모두 C. officinale와 동일하여, 모계유전을 하는 엽록체 게

놈의 특성상 최소한 모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

국 하북성 안국시에서 수집된 시료도 trnK 유전자형이 C.

officinale로 판명되었으며, 이는 일본에서 재배 생산되는 C.

officinale이 역으로 중국으로 유입되어 재배되었을 것이라

고 이전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16)

고 찰

천궁은 애초 ‘신농본초경’에서 약재명이 ‘궁궁’으로 기록

되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조선실

록 등의 과거 문헌에서는 약재의 명칭이 궁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궁궁’의 향재로 사용하

던 식물을 ‘궁궁이’로 칭하게 되어 현재 Angelica polymorpha

Maxim.(식물명; 궁궁이)의 근경이 일시 천궁으로 오용되는

혼란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는, ‘본초강목’에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것을 ‘천궁’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

는 현재 천궁은 C. offiinale Makino 천궁 또는 L. sinense

‘Chuanxiong’ 중국천궁의 근경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3)
 그러나 중국에서는 L. sinense ‘Chuanxiong’을, 일본

에서는 C. officinale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천궁

의 기준은 중일 양국의 입장을 포괄적 적용하고 있는 실정



134 Kor. J. Pharmacogn.

Fig. 3. Aligned sequences of trnK from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VS13032001), Cnidium officinale (VS13071510) and

‘Tocheongung’ (MG150511). Shade boxes at 5" and 3" ends are two parts of trnK exon, and arrows are the primers used for PCR

amplification. The solid line box delimits matK gene, which is nested in the intron of trnK gene. Dark circles indicate the base dif-

ferences between L. chuanxiong and C. officinale. Dotted line box is the region, which was analyzed to determine species for all

other samples included in this study (see Tables I and II). This study determined that the site 28 (★) was T in stead of A, which

was reported in a previous study (Zhu et al., 2007). Since this site is in the stem region of tRNA-Leucine, which must be very con-

served and complimentary, the base sequence at the site 28 should be T as shown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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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3,4)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내에서는 C. officinale 및 L.

sinense ‘Chuanxiong’ 외에 토천궁이라고 불리는 품종이 재

배 유통되고 있으나, 토천궁의 명확한 분류학적 실체는 아

직까지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중국 의료를 기준으로 삼았음에

도 불구하고, 일부 약재가 토산 약재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과정에서 약재명과 대체 약재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오래 전에 시도되었다. 특히, 중국 약

재명과 다른 토산약재명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향명과

중국의 당명을 비교 검토한 향약집성방의 간행이 이루어지

기도 하였다(세종 15년, 1433). 향약집성방 편찬에 앞서 세

종 5년(1423)에는 향재와 당재가 일치하는가를 검증하기 위

하여 의관을 중국에 파견한 바 있으며, 이 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향재 중, 천궁(궁궁)을 포함한 8종은 당재와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향재로 쓰이던 천궁은 사용을 금지하였

다.
20) 
따라서, 왕조실록의 보존에는 천궁은 당연히 중국천궁

(L. sinense ‘Chuanxiong’)을 사용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왕

조실록에서 발견된 모든 식물체가 중국천궁으로 확인된 trnK

염기서열의 결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내 Ligusticum 속 식물의 종합식물지적 연구에서 L.

chuanxiong 은 L. sinense의 한 재배품종으로 처리됨으로써

L. sinense subsp. sinense로 정리된 중국고본의 동일종 내

하위 분류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8)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C. officinale은 일본 에도시대에 중국에서 유래되어 현재까

지 재배되고 있는 식물로서, 현재 중국에서도 야생종을 확

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식물의 분류학적 실체에 대하여 상

당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열매의 결실이 일어나지 않고,

일부 염색체가 상동염색체의 짝을 이루지 않는 점으로 두

근연종의 잡종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21)
 특히 nrDNA ITS

분석에 의하여 L. sinense와 L. jeholense 혹은 근연종 사이

의 잡종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16)
 한편으로, 세포분류학적 연

구에 의하면 토천궁은 염색체수가 2n=33의 삼배수체로
22)
,

2n=22인 이배체의 C. officinale 이나 L. sinense ‘Chuanxiong’

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잎의 표면에서

기공과 공변세포를 관찰한 결과는 토천궁이 삼배체인 것을

재차 뒷받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삼배체의 세포의 크기는

이배체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Jones

and Reed(2007)의 보고에서 Hydrangea macrophylla의 삼배

체 개체의 공변세포가 이배체의 공변세포보다 큰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23)
, 토천궁에서도 공변세포의 크기가 이배체인 L.

sinense ‘Chuanxiong’의 C. officinale 보다 매우 크게 나타

나는 결과는 확연하게 크게 관찰되는 것이 토천궁이 삼배

체일 것이라는 이전의 세포학적 연구 결과를 사실을 재차

뒷받침하고 있다.
22)

최근 분류학적 처리에 의하면 L. sinense의 종의 범위는

확대되어 다수의 변종과 재배품종으로 세분되고 있다.
8) 
이

중에서 특히 L. sinense ‘Fuxiong’과 L. sisnense ‘Jinxiong’

두 재배품종의 염색체 수는 2n=33으로 알려져 있고, L.

sinense ‘Fuxiong’은 염색체 수에서 뿐만 아니라, 매우 드물

게 개화가 일어나고, 종자의 결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으며,

형태적으로 국내 토천궁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토천궁의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 분

류군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24,25) 

국내에서는 현재 천궁 약재로는 천궁(일천궁, C. officinale),

중국천궁(L. sinense ‘Chuanxiong’), 토천궁의 세 종류가 유

통되고 있으며, 토천궁은 국내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재배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천궁의 분류학적 실체에 대한 논

의는 정확한 분류학적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단지 일천

궁과 구분하여, 토천궁의 기원은 중국천궁 L. sinense

‘Chuanxiong’이거나, 혹은 그로부터 기인한 품종으로 주장

되어 오고 있다.
7,26,27)

세포분류학적 연구에 의하면 토천궁은 염색체수가 2n=33

의 삼배수체로, 2n=22인 이배체의 일천궁과는 명확하게 구

분되지만, 분류학적 기원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

다.
22)
 사배체와 이배체의 교배로 인한 삼배체 형성을 가정

한다면, 사배체인 2n=44의 L. pteridophyllum과 이배체로 확

인된 L. sinense 및 근연 분류군을 대상으로 한 삼배체 형성

의 종분화 추적은 현재까지 규명되지 못한 토천궁의 실체

에 관한 분류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중국에서 보고된 삼배체 천궁 재배품종과의 비교 검토가 반

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동일한 trnK 의 염기서열을 공유하는 C. officinale과 토천

궁은 최소한 모계의 기원이 동일한데 반하여, L. sinense

‘Chaungxiong’은 토천궁과 모계의 기원이 다르다는 것을 명

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결 론

약 500 여 년 전에 편찬된 조선왕조실록의 책갈피에서 발

견된 식물 잎조각의 분류학적 실체는 주사전자현미경을 통

한 외부 미세구조 분석 및 엽록체 DNA의 trnK 유전자 염

기서열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국산 천궁으로 규명되었으

며, 최근 분류학적 처리에 따라 중국산 천궁은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S.M. Fang & H.D. Zhang으로 확인

되었다. 현재 유통되는 천궁 약재로 천궁(Cnidium officinale)

과 중국천궁(L. sinense ‘Chuanxiong’)외에 국내에서 활발하

게 재배되어 유통되는 토천궁은 염색체가 2n=33의 삼배수

체로 trnK 유전자가 천궁(Cnidium officinale)과 동일하여 모

계의 기원이 서로 동일할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국에서

보고된 삼배수체인 L. sinense ‘Fuxiong’과 L. sinense

‘Jinxiong’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토천궁의 분류학적 실체

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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